
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가 오는 1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연다. 3일 케
이리즈갤러리에 따르면 유기견에서 반려견이 된 지로와 다양한 인물을 그린 작품

들을 뉴욕 첼시에 있는 리코/마레스카 갤러리에서 소개한다.

전시작은 국내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. 오는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케이

리즈갤러리에서 약 스무 점을 전시한다. 정 작가는 "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많이 조
명했는데, 이번 지로처럼 개, 고양이, 나무, 꽃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그리

고 싶다"고 말했다.

'우리들의 블루스' 정은혜 美 뉴욕서 개인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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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름다운 풍경도 계속 그리고 싶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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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작가는 2016년부터 경기 양평의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초상화를 그려왔다. 지
난해에는 드라마 '우리들의 블루스'에서 이영옥(한지민)의 언니 이영희를 연기해

대중적 사랑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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